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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글로벌) 기업가와 함께 
첨단산업 공급망 정책방향 논의
- ‘글로벌 경제 자문단(Global Business Council)’ 첫 회의

- 통상담론 변화 가운데 세계적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공급망 정책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5월 3일(수)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글로벌 경제 자문단(Global Business Council)’ 회의를 개최하여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한 반도체 산업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자무역체제에 기반하여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연대와 협력을 통한 공급망 재편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세계 주요 국가들은 

지정학적 긴장, 코로나 19 범유행(팬데믹) 등에 따른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면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외국인투자기업(글로벌 기업)의 경험과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제 자문단’을 구성하여 세계적 기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글로벌 경제 자문단’은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구성되며, 최근 통상환경에서 제기되는 여러 쟁점(이슈)을 

고려하여 주제별로 다양한 기업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운영될 계획이다.

  이번 자문단 회의에서는 공급망 재편 논의에 가장 중심에 있는 반도체 

분야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산업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글로벌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참석자들은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국제적(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지금, 

국내의 생산‧투자 확대 기반을 다지고 산업생태계를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 평가하면서, 특히 기업투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책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안덕근 본부장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간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면서, 특히 정부는 투자 혜택(인센티브) 확대**, 세계 최대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각종 규제‧인허가 애로 해소 등을 통해 국내외 반도체 

기업에게 최적의 투자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22. 7.),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23. 3.) 등

   **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     *** `42년까지 300조 원 규모 투자 목표 

  또한 안 본부장은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기업(글로벌 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세계 유수기업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며,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당부하였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공급망 재편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후변화 등 세계적(글로벌) 

통상 쟁점(이슈)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글로벌 기업)들이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채널)로써 ‘글로벌 경제 자문단’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 행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3. 5. 3.(수), 대한상의 EC룸

◇ 참석자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반도체 분야 외투기업 대표 등 10여 명

   - (기업명 가나다순) 도쿄일렉트론코리아, 듀폰코리아, 램리서치매뉴팩춰링코리아,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코리아, 에이에스엠엘코리아, 에이에스엠케이, 엑셀리스코리아

  

◇ 주요내용 : 세계적(글로벌) 공급망 재편 하 반도체 산업통상정책 방향 논의

담당 부서 투자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민영 (044-203-4070)

투자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박수정 (044-203-4071)

담당 부서 첨단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규봉 (044-203-4270)

반도체과 담당자 서기관 차세운 (044-203-4271)

     


